
9-1-2019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45:1-17 

본문말씀: 마태복음 25:1-13 

말씀제목: 열 처녀 비유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양떼들을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마태복음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의 

족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장에서는 드디어 

그 예언된 왕이 탄생하시고, 3 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인 요한이 등장합니다.  

4 장에서는 왕이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신 후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Kingdom of 

heaven)이 가까왔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4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5-7 장에서는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왕국의 법령. 즉 산상 설교가 

선포되며, 10 장에서 왕께서는 그 왕국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11,12 장에서 그 왕은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게 됨으로써 13 장에서는 

그 왕국은 신비적인 상태로 감추어지게 되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시대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16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지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  즉 왕의 재림을 

언급하십니다. 17 장에서는 변화 산 사건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장면이 제시되고 

24 장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대 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드디어 25 장은 자연스럽게 

환란 시대를 거친 이후의 예수님의 재림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 환란 이전에 일어날 

신약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신 후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를 시작할 때에 

"천국(Kingdom of heaven)은"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 이후 약 칠 년 대 

환란이 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 즉 천국(Kingdom of heaven)인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세우시려 하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이천 년 

후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찬탈될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Kingdom of heaven)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마 11:12) 

 

       본문에 나타나시는 신랑은 열 처녀들의 

신랑이 아니라 휴거된 하나님의 교회 신부와 

혼인하고 신부와 함께 자신의 왕국에서 

통치하시려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열 처녀들이 아니라 한 순결한 

처녀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후 11;2)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휴거된 하나님의 

교회인 신부와 혼인하시고 신부와 함께 땅으로 

신혼 여행오시는 왕께서 재림하실 때 

들러리들이 마중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들러리들 가운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대 

환란 때에 예수를 믿게 된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계 14:12) 

 

           사도 요한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있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이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계 19: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비로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엡 

5:31-32) 

 

           시편 기자는 어린양의 혼인식 장면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왕의 신부와 혼인식에 

초대받은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시 45:9,14,15)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대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 환란 기간에 전해지게 될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면서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남은 자들만이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휴거의 장면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는 사실을 다신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마 25:13)라는 말씀 속에서 "인자"가 

오실 때는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 처녀 비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장면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맞이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과 함께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한 후에 주님과 

함께 평생을  고난 받았던 땅에서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받으며 천 년 동안 신혼 여행을 시작하는 

감격적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시 27:14) 

 

아멘! 할렐루야! 


